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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요양원인수추진 소식 1 호 – 2017. 8. 28. 

 

정부지원 한인요양원을 우리 힘으로 지킵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안타까움을 주었던 무궁화양로원이 매각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인수하여 한인사회 요양복지의 기반을 지켜냅시다. 

배경: 1993 년, 한인사회는 온주 정부로 부터 60 침상의 장기요양원 면허를 받아 기금 모금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무궁화양로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요양원에 허가 당시 침상 1 개당 매년 약 2 만불을 지원키로 

하였고 현재는 약 5 만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athurst St. and St. Clair Ave. 인근에 60 침상 요양원과 90 개의 

종신임대 노인콘도의 12 층 규모 건물이 2010 년에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문제: 구입/소유가 아닌 종신임대제로 인해 은행 대출이 불가능해지며 90 개의 콘도 판매가 난관에 봉착하고 

프로젝트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고 건물의 소유/운영권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법정관리 중이지만 

입주 시니어들에게 한국인 직원에 의한  음식과 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이 

타민족에게 매각되면 그러한 서비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영어권 혹은 타민족 서비스로 대체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한인사회에서 요양원을 되찾지 못한다면 한인들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되어 앞으로 

온주 정부로부터 새로운 한인요양원을 지원받을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무궁화 양로원은 

한인가족들이 가장 입주를 원하는 곳으로 150 명의 한인시니어들이 입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회: 2017 년 5 월 31 일에 법정관리회사인 딜로이트는 법원으로부터 1 차 모기지 채무를 갚기위해 경매절차에 

따라 무궁화양로원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인사회가 무궁화양로원을 구매한다면 양로원은 계속해서 

한인시니어들이 거주할 수 있으며 60 명의 한인 직원들도 일자리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위원: 몇달전 한인요양원인수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대부분의 한인단체들, 교회와 다른 종교기관들, 

무궁화양로원 초기 설립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요양원인수추진위원회는 

대부분 1.5 세와 2 세의 한인사회 리더들로 법조계, 금융, 회계, 의료, 자산구매, 건물관리 등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수준비:  한인사회의 원로/지도자들께서 한인요양원 인수를 추진하는데 ‘아리랑시니어센터’가 가장 적합한 

비영리단체라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리랑은 2013 년에 설립된 비영리자선단체로 Chats 와 밀알교회를 

파트너로 하여 돌봄이 필요한 한인시니어들을 위한 데이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목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예상매입가의 절반 정도인 3 백 5 십만불을 모금해야하며, 이 금액은 우리가 

인수하는데 충분하다는 신뢰를 법정관리인에게 주기위해 2017 년 9 월말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8 월 25 일 

현재 약 87 만불의 기금이 약정 또는 입금되어 희망찬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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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지난 몇달간 인수추진위원회는 입찰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왔고, 한인사회의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모금운동과 입찰준비에 한인사회가 통일된 한목소리를 낼 것을 합의했습니다. 모금운동은 광역토론토의 

한인지도자들, 성공한 사업가들과 대형 교회들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필요한 행동: 한인사회가 우리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60 개 침상이 있는 한인요양원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있는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토론토 인근에 사는 수만 가정이 외식비 한 

번 절약해 후원금을 내신다면 요양원은 우리 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한인요양원을 되찾읍시다. 지금 후원해 주시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부금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ayable To:   Korean Nursing Home Fund 

주소:           130 Dundas St. E. #205  Mississauga ON L5A 3V8  

 

문의:  이지연 사무장 (416-801-3693) 김도헌 박사 (416-710-1819),  

        강대하           (416-817-5253) 김은희 변호사 (416-565-0859) 

 

자세한 정보와 기부금 현환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www.aafcc.ca/donate 

기부금에는 세금 공제 영수증을 드립니다. (Charitable Registration No: 813245636RR0001) 

 

추신 :  만약 한인사회가 한인요양원을 인수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체크로 보내신 후원금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현금이나 온라인으로 보내신 후원금은 세금 공제 영수증이 발행되었기에 인수진행에 따른 경비나 아리랑 

시니어센터의 데이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인요양원인수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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